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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해변에서
(On the Sands  c. 1928)

해롤드 하비 (Harold Harvey 1874 - 1941)

(캔버스에 유채  51 cm x 76 cm )

여름의 기억은 어쩐지 유년의 추억과 함께 떠오를 

때가 많다. 특히,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리면 

그것은 어김없이 어릴 때의 시간으로 돌아간다. 사건

과 사연으로 점철된 어른의 시간에 비해 어린이의 

시간은 자연에 녹아들어 살아있는 오감과 함께 흘

러간다. 바닷가의 풍경, 파도 소리, 햇빛, 하얀 모래의 

감촉, 시원한 바닷물 등 어릴 때 바닷가의 기억이 손

에 잡힐 듯 생생한 까닭이다.

영국 화가 해롤드 하비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있

노라면 오래 전 바닷가 어느 여름 날로 돌아간 듯 아

련한 마음이 된다. 오후의 햇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

어 반짝이고 파란 물은 잔잔한 가운데 고운 모래 위

에 누워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는 두 소녀의 모습이 

이제는 흘러가 버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. 

화면 앞면에 배치되어 조용하게 책을 읽으며 누워 

있는 두 소녀의 모습이 여름날의 노곤하고 평화스런 

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화면 전체를 물들인 테라코

타 색채가 저물어가는 하루를 나타냄과 동시에 흘

러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암시하기도 한다. 

해롤드 하비는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영국

으로 돌아온 후 콘월 지방 뉴린에 정착해 화가로 활

동했다. 그의 아내는 거트루드 보디나였다. 하비의 

그림 모델이었다가 그와 결혼했고 나중에는 그녀 자

신도 화가가 되었으며 그녀가 이 그림 속에 책을 읽

고 있는 소녀의 모델이었다고 한다. 하비는 그녀를 

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항상 허리가 날씬한 

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. 그림 속의 책 읽는 소

녀도 하비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저 단발머

리 앳된 소녀로 보일 뿐이다. 

얇은 옷을 입고 온몸이 햇빛에 그을리는 것도 개

의치 않은 채 모래 위에 누워 있는 이 두 소녀가 자

매 사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늘 붙

어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나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

겠다. 걱정도 불안도 없이 그저 평화롭던 어린 시절, 

길고 길게만 느껴지던 여름 하루를 함께 보내던 바

닷가의 기억이 사무친다. 어쩌면 이 그림은 많은 사

람들의 지나간 여름 추억을 잔잔하고 애틋하게 새

긴 그림이 아닐까. 때론 가장 개인적인 경험의 한 장

면이 강한 공감을 형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가 

되기도 한다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
